
근대문화유산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

군산, 근대의 시간을 걷다

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의 흔적과 수탈의 뼈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

직하고 있는 군산은 시간이 멈춘 듯 근대 역사의 현장이 아직 많이 

남아있다. 그래서 살아있는 근대사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일제강점

기 문화를 접해보기에 군산만 한 곳이 없다.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

서 시작해 군산 근대건축관과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그리고 동국사까

지, 두 발로 군산이 기억하는 근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.

군산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간의 문

시간이 멈춘 듯 근대 역사의 현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군산. 일제 강

점기 수탈의 뼈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. 군산 근대사 시

간 여행의 시작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. 군산

의 개항과 변화의 역사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. 1층 해양물류

역사관은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산 지역의 역사에서

부터 개항 후 해상 유통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근대사까지 모두 종합하여 

보여준다. 호남지역 최초 3•1운동 출발지이기도 했던 군산의 독립운동 

이야기는 2층 독립영웅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진다. 군산 시내를 

걸으며 근대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 1930년대의 군산 거리를 재현해 

놓은 3층 근대생활관도 빠뜨리지 말고 둘러보자.

군산근대역사박물관

INFO

 

 

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

063-454-5953

09:00~18:00(동절기 ~17:00), 월요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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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시간 여행의 절정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완성된다. 

신흥동은 일제강점기 부유층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다. 일본식 

2층 목조 가옥으로 당시 포목점과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(히

로쓰 게이사브로)이 1925년 무렵 지었다. 그 이름을 따서 ‘히

로쓰 가옥’이라고도 불리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생활

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적산가옥 중 하나다. 적산가옥은 해방 후 

일본인 소유의 주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인에게 불하

된 주택을 의미한다. 잘 가꿔진 마당 조경에도 불구하고 이질

적인 일본식 건축 양식과 분위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도 서늘

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한다. 영화 ‘타짜’와 ‘장군의 아들’ 등 여

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.

시간의 흔적이 머무는 공간

신흥동 일본식 가옥

화폐 너머로 마주하는 수탈의 역사

1922년에 지어진 건물로 (구)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었

던 건물이다. 1909년 대한제국의 한국은행은 조선 총독부에 의

해 조선은행으로 변경되어 경제 수탈의 본거지가 되었다. 채만

식 소설 ‘탁류’에서도 등장하기도 하는 곳으로 군산의 근대 건축

물에 대한 전시물과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등

이 전시되어 있다. 이 조선은행의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끝없는 

수탈을 당해야 했던 민족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. 

군산근대건축관 바로 뒤편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이 함께 있다. 

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왜적 5백여 척을 물리쳤던 전적지로 퇴

역한 군 장비가 전시되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.

군산근대건축관

INFO

 

 

전북 군산시 해망로 214

063-446-9811

09:00~18:00(동절기 ~17:00) 

INFO

 

 

전북 군산시 구영1길 17 

063-454-3923 

10:00~18:00(동절기 ~17:00), 월요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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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사찰

동국사

10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가 군락을 이룬 해상관광공원이다. 

2016년 마지막 퍼즐인 고군산대교가 이어지면서 무녀도, 선유도, 

장자도, 대장도까지 모두 배를 타지 않고 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

다. ‘모래사장이 10리(4km)까지 이어진다’ 하여 명사십리해수욕장

으로도 불리는 선유도해수욕장은 물놀이장으로도 산책코스로도 

인기 만점. 바다 멀리까지 나가도 수심이 깊지 않고, 주변에 섬들이 

많아서 파도 없이 잔잔하니 아이들과 놀기에 부담이 없다. 장자도

는 육지와 이어진 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으로, 섬 가운데

에 있는 대장봉을 올라야 비로소 고군산군도 여행이 완성된다. 대

장봉은 높이 142미터 정도의 낮은 봉우리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

는 풍광이 대단하다. 무녀도, 선유도는 물론이고 60여 개의 고군산 

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. 

섬과 바다가 빚어낸 서해의 절경

고군산군도

INFO

 

 

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

063-462-5366 

INFO

 

 

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5 (장자도공용주차장)

1909년 일본인 승려 우찌다에 의해 지어진 ‘금강선사’

가 이어져 지금의 동국사가 되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

일본식 건축 양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사찰이다. 에

도시대 건축 양식과 유사하게 용마루가 일직선으로 뻗

은 것이 전통 한옥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. 개

항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불교는 포교보다는 일본에 

동화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다. 의

도와 상관없이 식민 지배의 근현대 역사를 보여주는 

교육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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